
[보도자료] “장애인 체육계에 신선한 바람” 쿠팡, 뉴스룸 통해 장
애인 선수단 소속 선수 편지 공개
2023. 2. 6.

[사진1] 울산 지역 쿠팡 역도 선수들, 왼쪽부터 윤금성(37), 최철규(48), 임기묘(27) 님. 최철규 선수는 제42회 전국장애
인체육대회에 역도 벤치프레스(파워리프팅) 종목, 남자 72kg급에 참가했다.

2023. 02. 06. 서울 – 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쿠팡 장애인 선수단 소속 최철규 선수에게 받은 감사 편지를 공개했다.

지체 장애를 가진 최철규 선수는 울산에서 역도 선수로 활동하며, 동시에 울산 지역 쿠팡 선수 9명의 훈련을 챙기는 캡틴으로도 근
무하고 있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장애인 전국체전에도 출전했다.

최 선수는 편지를 통해 “전국체전 때 회사에서 응원단을 꾸린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미안하게도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왜 저
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다”며 “저를 비롯한 우리 장애인들은 그런 호혜에 익숙하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쑥스럽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비장애인 체전에서도 특정 인기 종목과 인기 선수가 아니면 응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응원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장애
인체전에서 이런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응원 활동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응원 덕분에 수영선수를 하며 메달을
딸 때도 느껴보지 못한 전국체전 참가의 즐거움을 느꼈고, 대회 당일만큼은 기억에 남을 만한 흥분된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밝
혔다.

또한 “응원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대회 경기장을 찾아 다니셨던 우리 응원단 여러분 정말 감사하
다”며 “응원 활동이 우리 쿠팡 소속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러한 활동이 우리 장애인 체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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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설명] 쿠팡 장애인선수단 울산 지역 역도 선수들 임기묘(27), 최철규(48), 윤금성(37) 님이 울산 동구 전하동 전하
체육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쿠팡은 2019년 쿠팡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해 급여는 물론 단체보험, 경조사 지원, 각종 임직원 복지혜택 등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월 현재, 전국 64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훈련을 이어가고 있고 각종 국내, 국제대회에 참여해 꾸준한 성
과를 내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울산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다양
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동선수는 물론 다양한 업무 분야와 직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들이 커리어를
개발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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